
노벨문학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가

제주를 배경으로 쓴 소설 폭풍우 가

점자도서로 나왔다.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관장 김세희)은 최근

폭풍우 를 점역 출간했다.

폭풍우 는 르 클레지오가 어린

시절 지오그래피 매거진에서 본 제

주 해녀를 실제로 만나 그들의 용기

와 삶의 의지에 감동 받아 집필한 소

설로 알려졌다. 점자도서관은 전국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시선에서 제

주 해녀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 가치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점역에 나섰다.

폭풍우 는 본래 신국판 변형 크

기에 316페이지로 발간된 도서지만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의 특성상

점자판(230×280mm, 바인더제본) 1

권(124페이지), 2권(150페이지), 3

권(119페이지)으로 묶였다. 출판사

인 서울셀렉션의 자료협조와 제주도

의 예산지원을 받아 발간된 책으로

전국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 시각장

애인 유관 기관에 무상 배포된다.

진선희기자sunny@ihalla.com

제주도립 제주예술단이 베토벤 교향

곡 9번 합창 으로 연말 무대를 장식

한다. 이달 27일 오후 7시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펼치는 2019송년음악

회다.

제주교향악단 정인혁 상임지휘자

가 지휘봉을 잡는 이날 공연에는 제

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등 제주예

술단만이 아니라 제주도립 서귀포예

술단으로 묶인 서귀포합창단과 소프

라노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김지선,

테너 황병남, 베이스 손혜수가 참여

한다.

송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인 합창 은 4성부의 독창과 혼

성 합창이 기악과 결합된 교향곡이

다. 최초로 사람의 목소리가 더해져

낭만주의의 탄생을 이끌었다. 독일의

시인 실러의 환희의 송가 를 노랫말

로 인류의 이상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곡을 만들 때 베토벤은

이미 청력을 잃은 상태였지만 절망

대신 자유와 화합, 고뇌를 넘은 환희

를 표현했다.

관람료 무료. 다만, 제주예술단 홈

페이지에서 1인당 2매씩만 객석을 선

택할 수 있다. 문의 064)728-2776~7.

앞서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도 서

귀포예술의전당과 공동 기획으로 지

난 19일 저녁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2019 송년음악회 로 베토벤의 합

창 을 선곡해 들려줬다.

이날 이동호 상임지휘자가 지휘하

는 서귀포관악단이 연주를 맡았는데

관악단 선율로 풀어내는 합창 은 드

문 일이다. 제주합창단이 특별출연해

서귀포합창단과 호흡을 맞췄고 소프

라노 강혜정,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테너 신상근, 바리톤 고성현이 출연

했다. 진선희기자

그곳에 꽃피는 봄을 예감하는 문학

열정이 피어났다. 지난 17일부터 20

일까지 진행된 2020한라일보 신춘문

예 예심 현장이다.

한라일보 신춘문예는 1989년 창간

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치러지고 있다.

시 단편소설에 더해 2016년에는 시조

부문이 신설되는 등 제주는 물론 전국

에 걸쳐 문학 신인을 발굴해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예비작

가 517명이 모두 합쳐 1592편에 이

르는 작품을 보내왔다. 3편 이상 5편

이내를 접수한 시는 261명 1041편,

시조는 95명 384편, 소설 161명 167

편이 도착했다. 본보 회의실에서 열

린 예심은 부문별 2명씩 심사위원을

위촉해 시조(17일), 시(18일), 소설

(20일)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시 15명, 시조 11명, 소설 14편이 본

심으로 향했다.

시 예심은 이종형 서안나 시인이

맡았다. 한라일보 신춘문예 출신인

서안나 시인은 심사평에서 응모작

들은 전통 서정에 안주하기보다, 기

존 인식의 틀에 균열을 가하는 우수

한 작품이 많았다. 시의 이야기성이

강조되어 산문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 역시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다 며

예심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익숙한 비유와 수사를 구사하는 안

정적인 작품 보다 역동적 상상력과

사유의 내면화가 돋보이는 작품에

손을 들어주었다 고 밝혔다.

시조는 제주 김진숙 울산 이서원

시인이 심사에 나섰다. 심사를 마친

김진숙 시조시인은 읽는 즐거움, 상

상하는 즐거움으로 여러 편의 단편

소설을 읽은 것처럼 한 편의 시조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공감하고자

했다 며 음보 하나 하나에 정성을

쏟은 작품, 과하지도 옛스럽지도 않

은 따뜻한 언어가 만져지는 작품에

마음을 얹었다 고 전했다.

소설은 양혜영 소설가와 제주대

교수인 노대원 문학평론가가 심사했

다. 양혜영 소설가는 각박하고 불안

한 정세 때문인지 가정과 사회의 어

두운 현실을 토로한 작품이 많았다.

특히 제주4 3과 월남전 등 지난 전

쟁의 상흔을 되짚거나 전쟁 시뮬레

이션 게임을 소재로 한 작품이 여럿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며 암울한 현

실을 이겨내고 신춘 의 희망을 꾸게

하는 참신한 발상과 새로운 방식으

로 이야기를 전개한 작품들을 본심

에 올렸다 고 덧붙였다. 노대원 평론

가는 전통적인 소설 미학을 빈틈없

이 추구하거나 삶의 다양한 고통과

기쁨을 섬세한 필치로 포착하려는

작품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튜브나

게임과 같은 뉴미디어, 신경과학에

대한 관심과 통찰을 보여주는 시의

성 있는 작품, 그리고 발랄하고 새로

운 화법의 작품들도 있었다 며 대체

로 전자(전통적인 소설 경향)는 관

습적인 이야기나 감성을 보여주면서

지루해지기 쉬웠고, 후자들(새로운

소재와 스타일을 추구)은 새로운 소

재만을 앞세우거나 이야기의 완결성

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점은 아쉬운

대목 이라고 평했다.

본심 결과는 2020년 1월 1일자 지

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자에

게는 개별 통보한다. 진선희기자

문 화2019년 12월 23일 월요일8

이 겨울, 제주 청년작가가 존재의

무게감을 물으며 작품을 빚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유망예술

가육성지원으로 김창열미술관에

서 열리고 있는 김선일 작가의 개

인전 자화상 이다. 철판과 혼합

재료를 이용한 작품들은 반복되

는 고지서 처리와 가장 이란

무게감 앞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는가? 란 질문에서

시작됐다.

<공연>

▶클래식과 재즈를 위한 이중

주의 밤=12월 23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제주브라스퀸텟 연주회=12

월 24일 오후 7시 아라뮤즈홀.

754-4697

▶연극 러브 액츄얼리 =12월

24일 오후 2시, 5시, 8시 문예회

관. 010-5351-9422.

▶연극 수상한 흥신소 =12월

24일 오후 5시, 7시30분 문예회

관. 010-6637-7394.

▶꼬마농부 라비=12월 24일~1

월 5일 두근두근시어터. 010-

6691-1727.

▶어린이 마술 콘서트=12월 25

일 낮 12시, 오후 2시와 4시 서귀

포예술의전당. 010-5822-0164.

▶김양남 피아노 독주회=12월

26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

전당. 010-4086-0863.

▶민요패 소리왓 소리굿 제주

섬 아리랑=12월 27일 오후 7시,

28일 오후 4시 문예회관. 721-

4967.

▶제주도립 제주예술단 송년음

악회=12월 27일 오후 7시30분 제

주아트센터. 728-2745.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소극장

콘서트 겨울 =12월 27일 오후 7

시30분 소극장 채플린. 010-9839

-3717.

▶일령뮤직페스티벌=12월 28

일 오후 6시 스테이지 헤르츠.

010-4667-2338.

▶어린이 마술 콘서트=12월 28

~29일 문예회관. 010-3729-7555.

<전시>

▶제주만화작가회 정기전=12

월 23~29일 연갤러리. 010-4001-

5991.

▶제주 어반스케쳐스 회원전=

12월 24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

터. 010-7168-7952.

▶박창범 개인전=12월 25~31

일 제주시 관덕로 8길 36 박창범

화실. 010-8774-9137.

▶아름다운 동행=제주창조미

술협회 12월 2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사진사랑 회원전=12월

2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섬문화 한라산학교

10년간의 기록 =12월 26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탐라미술인협회 소품 판매전

=12월 28~31일 KBS제주. 740-

7152.

▶서석각자회 회원전=12월 28

일~2020년 1월 2일 문예회관.

710-7633.

▶섬여백회전=12월 28일~2020

년 1월 2일 문예회관. 710-7633.

▶전통규방공예 동심결 정기전

담다 =12월 28일~2020년 1월 2

일 문예회관. 710-7633.

▶김선일 개인전 자화상 =12

월 29일까지 김창열미술관 다목

적 공간. 010-6866-6841.

▶보 쩐 차오 개인전 구름이

멀리 날아가게 두세요 =12월 29

일까지 문화공간 양. 755-2018.

▶허윤희 홍보람 2인전=12월

29일까지 아트스페이스씨. 745-

3693. 진선희기자

이번주(12월 23~29일)

김선일 개인전 자화상 .

새봄 예감하는 문학 열정… 한라 신춘문예 열기

서안나 시인 이종형 시인 김진숙 시인 이서원 시인 양혜영 소설가 노대원 평론가


